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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메탄가스 온난화 시한폭탄
알래스카 주립대, 이산화탄소보다 23배 강력 … 악순환 이미 시작

시베리아를 비롯한 영구 동토지대가 급속히 녹으면서 땅 밑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

도로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으며, 언젠가 기후의 시한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국 과학

자들이 경고했다.

알래스카 주립대학의 케이티 월터 박사 등 연구진은 네이처지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 강력한 온실가스이며, 영구 동토에서 방출되는 속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의 5배에 달한

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확도가 높은 새로운 기술로 측정한 결과 “메탄가스는 지금도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방출돼 효과는 어머어마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지하수의 거품을 채취하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메탄가스가 부글부글 거품을 일으키는 거대한 고온 

지점들을 발견했으며 “쉽게 멈출 수 없는 현상이며, 멈추게 하려면 대대적인 냉각효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

했다. 

지구상의 영구 동토 중 대부분은 시베리아에 위치해 있다.

학자들은 지금까지 기후 예측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온난화의 악순환으로 동토대가 녹는 현상을 새로 주

목하기 시작했는데 동토대가 녹으면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온실효과를 일으키며 온실효과는 동토의 

해동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일부 학자들은 악순환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최근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Yedoma로 불리는 동토 지대에 매장돼 있는 탄소의 양은 지금까

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으며, 어쩌면 화석 연료 연소를 통해 해마다 대기중에 방출되는 탄소량의 100배 가

량 될 가능성이 있다.

예도마의 대부분은 연구가 미치지 못한 시베리아 북부와 동부의 호수 밑 지하층에 위치해 있는데 예도마의 

아랫부분에 있던 탄소는 메탄, 윗부분에 있던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방출된다. 

동토대 메탄가스가 단숨에, 또는 단 몇십년 사이에 방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온이 올라가면 땅 

속에서 새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북극 기후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거나 관찰되지 않은 동토 효과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300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북극기후영향평가단의 로버트 코렐 단장이 밝혔다.

학자들은 메탄과 이산화탄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해로운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메탄은 열을 가두는 효과는 훨씬 강력하지만 10년만 지나면 이산화탄소 등 다른 화학물질로 변하는 성질이 

있고 이산화탄소는 약 100년 동안 열을 가두기 때문이다. (워싱턴AP=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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